
지난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

요금과 연료비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동향’을 지출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

년=100)로 전년보다 30.5% 상승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41.2%)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전기

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천연가스(LPG), 등

유, 지역 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의 물가지수는 

136.48로 1년 전보다 29.5% 올랐다. 이는 관

련 통계가 작성된 1975년 이래 최대 상승률

이다. 도시가스 물가는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인 36.2%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를 제

외하면 1998년 2분기(40.6%)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1분기 등유 가격은 23.6% 올랐다. 다

만 지난해 3분기(74.9%) 이후 지난해 4분기

(518%)에 이어 1분기에도 상승폭이 둔화했

다. 이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은 지난

해 4월·7월·10월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린 데 이어 1분기에도 ㎾h당 13.1

원 인상됐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도 4월·7

월·8월·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

당 5.47원 올랐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요금을 ㎾당 

8원, 가스요금은 1MJ당 1.04원 인상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요금 상승은 저소득층에 더 부

담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

위 20%(1분위) 가구가 지출한 연료비 금액

은 7만6원으로 전년보다 20.7%(1만2025원) 

늘었다. 소득 하위 40%(2분위) 연료비 지출

액은 전년보다 22.0%(1만3459원) 증가한 7

만4634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연료비는 10만9298원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에 그쳤다. 지출 규모는 저소득층보다 

컸으나 증가율은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작

았다. 중산층인 3분위(8만6688원)와 4분위

(9만6437원)의 연료비 지출도 각각 16.0%, 

1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

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상

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요금 

복지할인 지원도 지속하고 에너지바우처 지

급 대상도 확대한다.                     변용일 기자

112023년 5월 23일 화요일 경 제

1분기 전기 · 가스 · 연료비 30.5%↑…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1분기 전기요금 29.5% 상승…통계 작성來 최고

작년 4분기 저소득층 연료비 지출 20.7% 증가

제네시스가 22일 통합 고객 서비스 앱 ‘MY 

GENESIS(마이 제네시스)’를 출시했다.

‘마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가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차별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존 5개로 분리돼 있던 앱의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제네시스는 ▲충전, 정비, 세차 등 차량 관리 

및 편의 서비스 ▲차량 제어와 상태 확인이 가

능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별도의 키 

없이도 차량 시동 및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디지털 키 ▲차량과 앱을 연동해 제휴처 상품 

결제 및 포인트 관리가 가능한 제네시스 카페

이 ▲빌트인 캠을 통해 차량 녹화 영상을 제공

하는 제네시스 빌트인 캠 등 5가지 앱에 분산

돼 있던 기능을 한곳에 모아 통합 앱으로 새롭

게 출시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 고객들은 차량 구매 정

보부터 차량 관리, 차량 제어, 편의 서비스 등 

제네시스와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의 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네시스는 차량 상태 확인과 

제어가 한 화면에서 가능하도록 직관적으로 

UI·UX를 개선했다.

새롭게 런칭한 앱은 22일부터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이 제네시스’ 혹은 

‘MY GENESIS’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

다.                                                 오유나 기자

제네시스, ‘마이 제네시스’ 앱 출시

이른 더위와 고물가, 전기인상 등의 이유로 선풍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선풍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이 선풍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른 더위에 선풍기 인기

올해 1분기 호남지역 광공업생산과 수출

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가 지속됐으나 건

설수주는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가 발표한 1분기 호

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8% 감소했다. 광주(2.6%)는 증가한 반면, 

전남(-4.1%)과 전북(-4.3%)은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건축공사 수주가 늘어 전년동

분기대비 49.0% 증가했다. 광주(149.2%)와 

전북(72.7%)은 증가한 반면, 전남(-33.3%)

은 감소했다. 

수출은 철강 판 등의 수출이 줄어 전년동

분기대비 11.4% 감소했다. 광주(6.0%) 증가

했고 전남(-17.0%)과 전북(-14.4%)은 감

소했다. 고용률은 30대와 50대 등을 중심으

로 전년동분기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광주(1.5%p), 전남(1.4%p), 전북(1.3%p) 모

두 상승했다. 인구는 20대(-5946명), 10대

(-1451명) 등을 중심으로 5640명 순유출

됐다.  광주(-3073명), 전남(-803명), 전북

(-1764명) 모두 순유출됐다.
오유나 기자

호남권 1분기 광공업생산·수출↓…건설수주는 증가로 전환

호남통계청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발표

계속되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류 업

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소주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나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 자

제를 당부하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이 쉽지 않

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류업계가 결국 올 

하반기에는 가격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

고 있다.

2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소주 생산 원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병과 병뚜껑 가격 인상에 

더해 지난달에는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까

지 2년 연속 올랐다.

국내 10개 주정 제조회사의 주정 판매를 전

담하고 있는 대한주정판매는 지난달 소주의 

원료인 주정(精髓)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

다.

주정이란 쌀이나 보리 등 탄수화물을 발효

시켜 만드는 소주의 주원료다. 지난해에도 세

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물류비 증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주정 가격이 평균 7.8% 인상된 바 

있다. 소주 업체들은 대한주정판매를 통해서

만 주정을 구입할 수 있다.

주류 업계에선 이번 주정 가격 인상으로 인

해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

온다.

병과 병뚜껑 가격 인상의 경우 공병 수거율

을 높이며 대응할 수 있지만 주정 가격 인상은 

소주 원가 상승으로 직결한다. 주정은 소주 원

가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실제 소주업계는 주정 가격이 올랐을 때 제

품 가격 인상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2008년, 

2022년 주정 가격이 인상된 이후 소주 업체들

은 1~2달 간격을 두고 가격을 조정했다.

소주병 값도 이미 올랐다. 소주병을 제조하

는 제병 업체들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180원에 납품하던 병값을 220원으로 22.2% 

올렸다. 지난해 연말에는 병뚜껑 가격도 올랐

다.

소주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주 시장 점유율 1, 2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롯데주류)는 올해 2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당분간 가격 인상을 검토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정 값이 올랐

기 때문에 결국 소주 가격 인상은 시간문제라

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주 업계가 올 하반기에는 가

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상액도 가격 동결로 누적된 손실분을 반영

해 병당 소매가 기준 100원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주 업계가 출고가를 100원 올리면, 유통 

단계를 거쳐 식당에서는 소비자들에게 1000

원 이상 인상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이미 서울 강남 등의 주점 등에서는 소주를 

6000~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소주 출고

가가 200원 오르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값

이 1만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정 가격이 오르면 

제품 생산 비용이 크게 뛸 수 밖에 없다”며 “인

상 시기를 가늠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올

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원가 압박을 느끼

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도 “소주가격 인상 

요인은 각종 원부자재가, 주정가,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충분한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과 손익 악화

가 분기가 지날수록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사

별로 경영 효율화를 지속하더라도 가격 인상

을 계속 감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결국 소주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

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의 부담은 가중되

어 두자릿수 가격 인상도 발생할 가능이 있다”

고 전망했다.                                  
이슬비 기자

병값에 주정까지 다 올라…“소주 가격 인상 시간 문제”

소주 원료 주정가격 지난달 9.8% 상승

롯데관광개발은 22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

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라운지 38’에서 

애플망고 빙수와 블루베리 및 망고 테마의 애

프터눈티 세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 최고층인 38

층에 위치한 라운지 38에서 바다, 도심, 비행

기 이착륙 장면을 파노라믹뷰로 즐기며 빙수, 

애프터눈티와 함께 인증샷을 찍기에도 제격”

이라고 말했다.

애플망고 빙수는 제주도 프리미엄 애플망

고 중 당도 13브릭스 이상을 선별한 뒤, 눈꽃

얼음에 망고 아이스크림을 더했다. 가격은 8만

2000원이다.

올해 여름시즌 애프터눈티 세트는 망고나 

블루베리를 곁들인 에클레어, 마카롱, 스콘 등 

디저트 7종과 훈제연어 아보카도, 히비스커스 

매추리알, 비트 마스카포네 롤 등을 함께 제공

한다. 커피 또는 티 2잔을 포함했다. 가격은 9

만9000원이다.

빙수는 상시 판매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다. 

애프터눈티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뉴시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8만2000원 애플망고 빙수 출시

라운지 38서 고당도 애플망고 엄선해 선보여

편의점 GS25는 쿠캣과 함께 냉동피자 상품

인 ‘ㅃ피자’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7인치 피자 두 판이 들어간 상품

이다. 원 플러스 원을 연상할 수 있게 쌍비읍을 

초성으로 작명했다.

피자엔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를 넣었

다. 가격은 6500원이며, GS25 외에 GS더프레

스·GS프레시몰·우리동네 GS애플리케이션 배

달·픽업을 통해서도 판다.

GS25는 피자에 앞서 쿠캣과 더불어 만두 상

품을 내놓은 바 있다. 만두 이름은 ‘ㅋㅋ만두’로 

출시 한 달 간 냉동만두 카테고리에서 매출 1

위를 했다.
최이슬 기자

GS25, 냉동피자 ‘ㅃ피자’…“7인치 두 조각”

차량 관리·차량 제어 등 한곳에


